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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ny, 정규직 8000명 감원 구조조정
2010년 3월까지 전세계 1만6000명 감원 … 57개 제조공장 10% 폐쇄

일본 Sony는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0년 3월까지 전 세계에서 정규직 8000명 등 약 

1만60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12월9일 발표했다.

Sony의 인원 감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.

정규직 8000명 감원은 전 세계의 전자사업 부문 직원 약 16만명 가운데 5%에 해당하는 수준이다.

또 경영체질 개선책을 통해 수요 위축에 대응해 2010년 3월까지 세계 제조공장 수를 57개소에서 약 10% 감

축할 방침이며, 전자사업 투자도 6월 발표한 중기경영 방침보다 30% 감축할 계획이다.

Sony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자업계의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

익 개선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Sony는 구조조정으로 2010년 3월 말까지 1000억엔 이상의 비용 삭감을 기대하고 있다.

Sony는 최근 평면TV와 디지털카메라, 휴대전화 판매실적 악화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으로, 특히 10

월에는 2/4분기 경영이익이 90% 감소했다.

Sony는 생산제품의 80%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엔고 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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